
농경문 청동기로
알아보는 청동기시대

청동은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금속이에요.

먼 옛날, 청동기는 매우 귀했기 때문에 지배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지배자는 왜 생겨났을까요?

청동기시대(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한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겨난 마을이 점차 커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협동을 이끌거나 다툼을 해결해 줄 지배자가 필요해졌지요.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어린이를 위한 감상활동지

청동기시대를 이해하려면

‘청동기, 농사, 지배자’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하지요. 

농경문 청동기의 사라진 부분을 상상해 보세요.

아쉽게도 농경문 청동기의 아랫부분은 깨져 있어요. 사라진 부분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사라진 부분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었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해서 그려 보세요.

대전 괴정동 무덤에서 나온 방패 모양 청동기예요.

농경문 청동기와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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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에 숨겨진 무늬를 찾아보세요. 청동기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농경문 청동기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청동기를 만드는 재료는 무엇인가요? 
 + 활동지 아랫부분의 [더 알아봐요!]에 힌트가 있어요.

청동기시대 지배자는 청동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청동기시대 지배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반짝반짝 빛을 내뿜는 청동기로 자신의 모습을 꾸몄어요.

농경문 청동기 윗부분의 구멍에는 끈을 꿰어 매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전시실에서 다양한 청동기를 살펴보고, 
청동기 그림을 오려 붙여 지배자를 꾸며주세요.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하늘에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더 알아봐요!

농경문 청동기
기원전 4~3세기

길이 13.5cm

보물

주석청동

청동은 처음부터 푸른색이었을까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금속이에요. 

청동이라는 이름에는 ‘푸른색의 구리’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푸른색은  아니었어요. 

갓 만들어진 청동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을 띠어요.

청동기 윗부분에 왜 6개의 구멍이 있을까요?
+ 활동지 아랫부분의 [더 알아봐요!]에 힌트가 있어요.

머리에 긴 깃털을 꽂은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에

무언가를 담고 있어요.

농기구인 괭이를
치켜든 사람이 있어요.

청동기에 어떤 장면이 표현되어 있나요?

밭을 가꾸어 수확하기까지의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청동기의 이름이                                             청동기이지요.

청동거울(복제품)



청동기 그림을
오려 붙여 지배자를 꾸며주세요.


